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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51  

성별 남 나이 70세 직종 기타 서비스업 업무관련성 낮음

1 개  요

근로자 유○○은 1990년 ○○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, 2007년 6월 퇴직시까

지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했다. 2001년 1월부터 전신에 피부 병변이 발생, 산

재요양 승인을 받았다. 2004년 6월 요양 종결 후에도 피부 증상이 지속되어 

2007년 7월 재요양을 신청하였다. 

2 작업내용 및 환경

○○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 관리 서비스업체로 아파트 300여 세대의 가정용 오/
폐수 자체 처리장을 갖추고 있다. 근로자 유○○은 여기서 근무하는 17년 5개월

(1990.1~2007.6) 동안 매일 2-3회 급수 펌프장 및 오수 처리장을 점검하였다. 진술

에 따르면 한두 달에 한 번 수중 모터 교환 작업을 하였다. 또한 1990년부터 

2003년까지는 모터와 4개의 수조 사이에 오수 처리 약제(염소와 살균제)를 치는 

작업도 하였다. 하루에 오수처리장에서 노출된 시간은 2~3시간이며, 모터를 교환

하는 수시 작업이 있는 경우 최소 4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. 작업환경

에서 노출은 전신 또는 수부 주위로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. 정기 점검 시 근

로자는 맨 손으로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직접 배수구 앞 슬러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

하였다. 모터 교환 시 장화 등을 신고 모터가 잠긴 오수 수조에 들어갔으며 이 

때 오수를 온 몸에 묻히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였다. 또한 하절기에는 지하 오

수 처리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에 피부가 노출되었다고 하였다. 오수는 1998년, 
1999년 수질 검사 상 BOD 37.9, SS 15로 각각 기준치 40 미만으로 판정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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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은 가정용 오수임을 고려할 때 각종 유기물, 약제, 중

금속까지 다양한 유해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. 분진 중 피부 항원성

이 높다고 알려진 크롬, 니켈을 검사한 결과 크롬과 니켈 성분은 불검출되었다.

3 의학적 소견

근로자 유○○은 다른 과거병력 및 약물 복용력이 없었다고 하였다. 가족 중에

도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은 없었다. 다른 직업력은 없었으며 2007년 6월
부로 퇴사하였다. 근로자는 2001년 1월부터 몸이 가려워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

받았고 일차 산재요양 후 소양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07년 7월 25일 재

요양 신청을 하였다. 본 연구원의 2008년 5월 19일 유○○와 면담 및 진찰 시 첫 

번째 산재신청 당시 소견이었던 전신의 ‘습진양 병변’은 관찰할 수 없었으나 결

절성 양진과 두부의 지루성 피부염, 어깨와 목 주위로 태선화 소견을 보였다. 한
국 표준 첩포검사에서 접촉성 피부염의 표본 항원, 오수 처리장의 총 분진과 미

스트를 포집한 필터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하여 피부 유발검사 음성이었다.

4 결  론 

근로자 유○○은 

① 11년간 오수처리장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업무관련성 알레르기성 접촉성 

피부염으로 2003년 12월부터 6개월간 요양 후, 2007년 7월 동일한 상병

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,
② 조사 시점에서 임상적으로 기 승인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소견이 

보이지 않았고, 접촉성 피부염의 표본 항원, 오수처리장 노출 물질에 대

한 피부 유발검사 음성이었으며, 
③ 동반된 ‘결절성 양진’, ‘두부 지루증’ 등의 피부질환과 근로자가 호소하는 

‘소양증’이 기 승인된 ‘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’의 지속 및 후유로 인

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

근로자 유○○의 피부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

으로 판단되었다.


